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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최

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인 학업열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에 이르는 동안 학업열의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개인 내적 

요인의 자아존중감과 환경적 요인 가운데 부모의 강요적 양

육태도가 학업열의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고

자 하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

열의는 낮아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

감의 감소 정도가 클수록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큰 폭으로 감소

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감소를 더디게 함으로써 학업열

의 둔화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덜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지양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

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의 중요성이 커

지는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전환기 시점까지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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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학업

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중1)부터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

감, 학업열의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발달궤적을 보였으며, 각각 유의한 개인차

를 나타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춤으로써 간접적으로 학업열

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횡단적 관계에서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강요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크게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을 더디게 감소시켜 학업열의의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종단적 관계에서의 완전매개효과도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학업열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초기 청소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중기

와 후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

으로 학교 및 상담현장과 부모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방안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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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사적 발달에서 가장 급격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

며, 학업 수행 및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에서 

자신의 가치와 소속감을 경험한다(이원례, 한천우, 2022). 청소년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거나 또는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를 직접 디자인할 줄 알아야 하고(장복석, 

윤소희, 2020), 주요한 발달과업으로 자신의 학업에 몰입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COVID-19의 전 세계적인 확산 이후 원격 

교육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습환경 속에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와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정신적인 탄력성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수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인 학업열의이다

(김선정, 김봉환, 2022; 정은주, 정혜영, 2021). 

학업열의는 학업에 대한 열정, 의미, 가치를 중요시하고 학업에 온전히 몰입하는 높은 수준

의 에너지와 강한 의지, 내적 탄력성을 포함하며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결과를 위해 자율적으

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뜻한다(Fredericks 

et al., 2004). 즉 학업열의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 일정 시간 동안만 특별하게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신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학업열의가 높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학습하여 주어진 학습과제를 잘 완수

(유선욱, 박혜영, 2016)하는 반면, 학업열의가 낮은 사람은 학습과 관련된 내용에 흥미가 

없는 경향성을 보인다(Suárez-Orozco et al., 2009). 그리고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은 자신

의 내적 자원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Martinez, Youssef-Margan, Chambel & 

Marques-Pinto, 2019),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고 학업에 집중하기 때문

에 학업성취가 높으며(이미라, 전향신, 2020; Singh, Granville & Dika, 2002), 새롭고 

좀 더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도전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를 지닌다(조흥식, 2016). 뿐만 아니

라 학업열의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응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

에 학교생활에서도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효진, 이소라, 2020). 이처럼 학업열의

는 학습에 대한 단순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를 넘어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정서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등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

의 학업성취는 2022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최상위권 수준인 반면, 자신감과 흥미는 OECD

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교육부, 2022)고 있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업열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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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업열의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은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로 성취목표지향(조한익, 이현아, 2010), 학업적 자기효능감(유지원, 송윤희, 2013), 자아탄

력성(이상민, 2012), 자아존중감(정은혜, 김현주, 손은령, 2021)과 같은 개인 내적요인과 부모 

양육태도(임효진, 이소라, 2020), 부모･교사･또래지지(조수현 외, 2018), 교사의 자율성지지

(조흥식, 2019), 교우관계(이상섭, 조흥식, 2015)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은 학업열의가 어떤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정문경, 2022).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끊임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에 대한 흥미뿐만 아니라 동기, 정서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

적인 영향력을 미친다(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유형과 관련하여 Skinner 등(2005)은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1985)을 토대로 한 동기모형을 적용하여 따스함, 자율성지

지, 구조제공 등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거부, 강요, 비일관성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나누었

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인 경우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이미라, 전향신, 2020; 정은혜 등, 2021),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

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계환, 2021; 임효진, 이소

라, 2020). 또한 부모가 긍정적 양육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뿐 아니라 

학업 효능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자녀가 학업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Grolink, Ryan & Deci. 1991).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가 자녀의 학업열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중 구조제공과 자율성 지지는 자녀의 학업 효능감과 자율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학업열의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arkas & Grolnick, 2010).  

반면에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 중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며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가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박영숙, 2022). 특히 청소년기에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의 발달적 전환을 

이루고, 성인으로서 건강한 심리･사회적 기능을 영위하기 위해 자율성의 획득이 필요하고 

보고되고 있다(Havinghurst, 1948). 청소년은 아동기처럼 자신의 부모를 절대적이고 이상적

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

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하고자 한다(Smollar & Youniss, 1989).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

을 지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 효능감과 학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김명숙, 2019)에 미루어볼 때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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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하는 즉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자발적 동기나 열정, 나아가 학업열의

에 부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으로 자기 스스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

의 잠재적 능력을 충만하게 발휘할 수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적응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이하리, 이영선, 201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학업을 수행하므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학업열의도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영, 정혜원, 2021; 임효진, 2021).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인 학업동기 및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김지언, 김미옥, 2018; 윤남

정, 신나나, 2014). 반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인식할수록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아란, 심석, 유진희, 김상하, 신성만, 2020). 이러한 맥락

에서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및 무기력에 대처할 수 있는 내적인 힘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 여지가 있는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속성으로

(Butler, Hokanson & Flynn, 1994), 자아존중감의 변화 가능성은 향후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기초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김현순, 2014). 일반적으로 자아

존중감은 그 지속성의 효과가 매우 높아 안정적이고 변화가능성이 적은 특질로 알려져 있지만

(Harter, 1998), 후기 아동기에는 이른 사춘기의 시작과 형식적･조작적 사고의 발달이 있는 

전환기적 시기로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자아 개념이 완성되고 

자율성이 증가하는 시기에 지속되는 부모의 과잉통제, 간섭 및 과잉보호가 초기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정소희, 이경희, 2016).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욕구를 무시하고 강요와 과잉 통제적 태도로 양육할 경우 초기 청소년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

을 스스로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는 다시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이 증가될 수 있다(전란영, 김희화, 2016). 

더욱이 부모의 거부적이고 강요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문호경, 2020), 또 따른 연구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선미, 박종실, 정혜

숙, 김영희, 2023). 따라서 자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요한 

타인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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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이 학업에 동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학업

열의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업성취와 연관된 다양한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검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횡단적 관계에

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종단적 관계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의 1차년도(중1)부터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

단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중학

교 시기를 기점으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

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업열의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의의 변화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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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학업열의에 대한 초기연구에서는 학업열기를 고갈, 냉소, 무능감으로 특징 지워지는 학업소

진이라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였다(Maslach & Leiter, 1997). 그러나 긍정심리학의 태동

과 함께 ‘열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열의는 소진의 일직선상 반대개념이 아닌 소진과 

다른 특성을 가진 독립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정문경, 2022). Frederick 외(2004)와 

Schaufei 외(2002)가 학업열의에 대해 정의한 대표적인 학자로 이들이 정의한 학업열의를 

정리해보면 대체적으로 학업에 대한 의미와 열정을 내적으로 이끌어 내면서 높은 수준의 학업 

집중력과 회복력으로 학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재적 동기로 요약해 볼 수 있다. 

Schaufeli(2002)는 학업열기의 구성요인으로 활기, 헌신, 몰입을 들었다. 활기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신적 회복력을 

말하며, 헌신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자신감, 가치와 도전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고 몰두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학업에 집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Schaufeli 

등(2002)이 개발한 학생용 학업열의 척도를 번안하고 타당화하면서 공부를 잘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효능감을 학업열의의 또 하나 구성요소로 추가하였다(이자영, 이상민, 2012).

학업열의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열의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 부

모 양육태도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중학생의 학업열의에 미치는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부모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그 자녀들은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은경, 2020). 또한 부모의 긍정･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

열의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학업열의를 

증진시키고 반면에 부모의 거부와 강요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열의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최영미, 2020). 중학생의 경우에도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존중

하는 등의 양육환경 제공시 높은 학업열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혜선, 한세영, 

2021). 이러한 결과는 자율성을 저해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학업열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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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드러나는 보편적인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김영희, 박은주, 신지은, 정혜

숙, 2021).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며 각기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 중 Skinner 등(2005)은 자녀의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녀의 내재적인 동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Skinner 등

(2005)은 자기 결정성 이론의 핵심개념인 기본심리욕구(관계성, 자율성, 유능성)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따스함-거부, 자율성지지-강요, 구조제공-비일관성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6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Skinner 등(2005)이 말한 부모유형의 이론적 토대

가 된 자기 결정성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 심리 욕구는 자율성에 있다. 특히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는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 중 자율성을 저해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과잉통제하고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독재적 

양육태도를 의미한다. 즉 강요적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요구나 필요에 응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부모의 의지대로 자녀가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양육태도를 말한다(박영숙, 

2022). 이러한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특정 방향이나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 

심리적인 통제를 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자율성 발달을 저해하고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처 

방식을 가지게 한다(임성범, 2017; Soenens & Vansteenkiste, 2010)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와 

감독을 주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이미리, 2005). 부모의 애정적 양육은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Patterson, Cohn & Kao, 1989)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경수, 김화경, 2011; 이응택, 이은경, 2020). 이에 

반해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또한 자신

의 가치를 낮게 인식하게 되는데 그로 인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유발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애, 김가현, 2022; 한은지, 하문선, 2021). 또한 부모의 거부적이

며 강요적인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이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되었고(문호경, 2020), 또 다른 최근의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이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김선미, 박종실, 정혜숙, 김영희, 

2023). 이와 같은 맥락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중학생의 경우에도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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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열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 특성의 중요

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해지므로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주요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학업과정

을 수행하므로 잠재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열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지영, 

정혜원, 2021; 임효진, 2021).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습

활동 및 학습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학교생활 전반에 적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성희, 최은영, 2016). 학교급이 달라지는 중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향상한 학생일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집단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임효진, 

2021). 학습동기 관련 변인과 자아존중감을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내적인 학업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김지언, 김미옥, 2018). 반면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열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학업무기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란 외, 2020).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자아존중감이 학업 스트레스 

및 무기력에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의 주요 내적자원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자아존중감 및 유능감을 포함하는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희화, 2009; 장휘숙, 2002; Noom, 

Dekovic & Meeus, 199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가 

자율성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자녀의 심리적 요구 중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자아존중감

과 학업열의에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학업열의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강요적 양육태도

와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 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과정에 있어 연속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태도이므로 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과 발달과제의 성취여부 등이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변인의 관련성 관계는 종단적인 관찰을 통해 탐구되어야한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태도에 반해 특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적 양육태도의 영향을 시간적 흐름에 따른 종단 연구를 통해 규명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

여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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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의 중1 패널 중 1차년도부터 4차년도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는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2,590명을 대상으로 4년간 반복추적 조사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결측치 없이 응답한 2,073명(남학생 

1,112명(53.6%), 여학생 961명(46.4%))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인: 학업열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자영과 이상민

(2012)의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헌신, 활기, 효능감 및 몰두의 4개 

하위요인이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업열의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1차년도 .926, 2차년도 

.922, 3차년도 .925, 4차년도 .914로 나타났다.

2) 독립변인: 강요적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태명

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

는 따스함, 자율성지지, 구조제공, 거부, 강요, 비일관성 6개 하위요인의 총 24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강요적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4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강요적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α는 1차년도 .774, 2차년도 .752, 3차년도 .794, 4차년도 .730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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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인 :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 

Esteem Scale의 10문항을 김지경 외(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가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부정 차원의 5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나는 나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의 신뢰도

가 낮은 한 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1차년도 .887, 

2차년도 .876, 3차년도 .863, 4차년도 .828로 나타났다.

변인 문항
신뢰도(Cronbach’s α)

1차 2차 3차 4차

독립

변인

강요적 

양육태도

(4)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774 .752 .794 .730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라고 하신다.

매개

변인

자아존중감

(9)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887 .876 .863 .828

때때로 나는 내가 어디에도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때때로 나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나는 남들만큼의 일은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종속

변인

학업

열의

(16)

헌신

(4)

내가 하고 있는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

.926 .922 .925 .914

공부란 도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를 하면 뿌듯해진다.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기

(4)

공부할 때 힘이 나고 활기가 생긴다.

공부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

공부할 때 정신적으로 힘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업 들으러 학교에 가고 싶다.

효능감

(4)

공부를 잘한다.

공부에 있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공부에 자신이 있다.

어려운 과제도 충분히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몰두

(4)

공부할 때 내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공부를 시작하면 푹 빠진다.

공부를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집중할 때가 있다.

공부할 때 시간이 잘 간다.

표 1

측정문항 및 신뢰도 

*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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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2.0 Program을 활용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검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세 시점 이상의 측정

된 수치를 통해 초기값(Intercept)과 변화율(Slope)을 추정하고, χ², NFI, TLI, CFI, RMSEA 

등의 적합도 지수를 통해 검증한다. 이때 NFI, TLI, CFI는 .90 이상(우종필, 2022), RMSEA

는 .08 이하일 때(Browne & Cudeck, 1992) 양호하다고 간주되며, 매개효과 유의성은 부트

스트래핑(Bootstrap method)을 통해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활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1차년도에서 4차년도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는 2.07 ~ 2.17점, 자아존중감은 2.97 ~ 3.10점, 학업

열의는 2.37 ~ 2.47점의 범위에서 값을 보였다. 주요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기준 .01에서 

.25이고, 첨도는 절대값 기준 .06에서 .52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3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Kline, 2015)을 모두 충족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강요적 양육 1차(중1) 2.17 .66 .22 -.20

강요적 양육 2차(중2) 2.14 .61 .09 -.26

강요적 양육 3차(중3) 2.17 .65 .21 -.41

강요적 양육 4차(고1) 2.07 .57 .24 .10

자아존중감 1차(중1) 3.10 .56 -.25 -.21

자아존중감 2차(중2) 3.03 .49 .05 -.06

자아존중감 3차(중3) 3.01 .49 -.19 .52

자아존중감 4차(고1) 2.97 .47 -.03 .32

학업열의 1차(중1) 2.47 .55 .04 .37

학업열의 2차(중2) 2.45 .51 -.09 .46

학업열의 3차(중3) 2.39 .53 -.01 .19

학업열의 4차(고1) 2.40 .49 .03 .37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N=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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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은 예측된 방향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300＜r ＜-.090), 학업열의(-.195＜r ＜-.046)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 간(.085＜r ＜.454)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강요적 양육(중1) -

② 강요적 양육(중2) .368*** -

③ 강요적 양육(중3) .233*** .309*** -

④ 강요적 양육(고1) .218*** .277*** .422*** -

⑤ 자아존중감(중1) -.296*** -.183*** -.105*** -.081** -

⑥ 자아존중감(중2) -.200*** -.329*** -.191*** -.146*** .467*** -

⑦ 자아존중감(중3) -.140*** -.192*** -.218*** -.135*** .447*** .505*** -

⑧ 자아존중감(고1) -.090*** -.148*** -.153*** -.300*** .314*** .402*** .506*** -

⑨ 학업열의(중1) -.154*** -.129*** -.046** -.054** .454*** .254*** .228*** .157**** -

⑩ 학업열의(중2) -.125*** -.150*** -.069*** -.065*** .261*** .353*** .266*** .201*** .478*** -

⑪ 학업열의(중3) -.065** -.092**** -.195*** -.090** .188*** .238*** .311*** .085*** .371*** .494*** -

⑫ 학업열의(고1) -.067** -.066** -.150*** -.125*** .148*** .183*** .229*** .325*** .300*** .401*** .488***

표 3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N=2,073) 

***p＜.001, **p＜.01

2. 변인들의 변화모형 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력을 추정하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각 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

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각 모형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무변화모형은 변화 정도가 유의

미하지 않아 일관된 추이를 보이는 경우에 적합하며, 선형변화모형은 세 시점에서 선형적으로 

증가 혹은 감소 등의 변화가 추정되는 경우에 적합하다(우종필, 2022). 1차년도에서 4차년도

에 이르는 네 시점의 변화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모두 무변화모형보다 선형변화모형에서 적합도

가 높게 나타나 각 변인의 선형변화모형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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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모형 χ² df p TLI CFI RMSEA

강요적 양육
무변화모형 114.687 5 .000 .872 .893 .103

선형변화모형 42.212 5 .000 .956 .964 .060

자아존중감
무변화모형 90.806 5 .000 .948 .957 .091

선형변화모형 27.397 5 .000 .986 .989 .046

학업열의
무변화모형 117.969 5 .000 .927 .939 .104

선형변화모형 34.965 5 .000 .981 .984 .054

표 4

변인들의 변화 모형 적합도 

3. 주요 변인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선형변화모형에 따른 각 변인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추정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의 평균값이 2.18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지각하는 정도에서 개인차가 유의미하

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변화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36으로 부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강요적 양육태

도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강요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뜻한다.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

교 1학년 때의 자아존중감의 평균값이 3.09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자아존중감 정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자아존중

감이 변화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35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을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

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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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열의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열의의 평균값이 2.470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의 변화율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때의 학업열의 정도에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학업열의가 변화

하는 데 있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509로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중학교 1학년 시점에 학업열의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학업열의를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업열의에 대한 지각 

정도가 더디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구분
초기값 변화율 초기값과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공분산 상관

강요적 양육 2.180*** .179*** -.030*** .024*** -.023*** -.536***

자아존중감 3.090*** .157*** -.041*** .012*** -.023*** -.535***

학업열의 2.470*** .161*** -.026*** .015*** -.020*** -.509***

표 5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p＜.001

4.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매개효과검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형 적합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² df p NFI CFI RMSEA

최종모형 536.632 54 .000 .905 .913 .066

표 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 간의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6과 같다. 먼저 초기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초기값(β=-.549,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에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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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학업열의 초기값(β=.690, p＜.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

향을 미쳐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

(β=.145, p＜.01)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학업열의의 변화율(β=-.147, p＜.05)에는 유의미

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낮게 지각한 경우에 비해 이후 학년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감소 정도가 

큰 반면 학업열의의 감소정도는 작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학업열의의 변화율

(β=-.203, p＜.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

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후 학년 증가에 따른 학업열의의 감소 정도가 작음을 의미한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동일 시점에 학업열의가 높을 뿐만 아니

라, 이후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학업열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β=-.522, 

p＜.0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데, 강요적 양육태도의 감소율이 클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율이 작아짐을 의미한다. 즉, 학년 

증가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크게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의 감소

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학업열의의 변화율(β=.746, p

＜.001)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학년 증가에 따른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정도가 클수록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 B β S.E. C.R.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524 -.549 .038 -13.877***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042 .145 .016 2.730**

강요적 양육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402 -.522 .039 -10.373***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675 .690 .042 16.006***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변화율 -.059 -.203 .020 -2.998**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709 .746 .093 7.602***

강요적 양육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045 .049 .042 1.079

강요적 양육 초기값 → 학업열의 변화율 -.041 -.147 .020 -2.079*

강요적 양육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075 .102 .057 1.304

표 7

잠재성장모형의 경로추정치

***p＜.00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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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강요적 양육태도의 초기값이 

학업열의의 초기값에 미치는 간접효과(β=-.379, p＜.01) 및 총효과(β=-.330, p＜.01)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β=.049, p＞.05)는 유의하지 않았고, 부트스트래핑

의 하한값(LL)과 상한값(UL)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횡단적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이 학업열의의 변화율에 미치는 간접효과(β=-.138, p＜.01) 및 

총효과(β=-.382,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직접효과(β=-.201, p＜.01)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트스트래핑의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이 존재

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과 학업열의의 변화율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학년이 올라갈

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가 낮아지는데, 강요적 양육태도가 많이 

감소할수록 자아존중감을 더디게 감소시켜 학업열의의 감소율을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학년 증가에 따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변화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이를 매개함이 검증되었다.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LLCI, ULCI)
총효과

강요적 양육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549** -.549**

→ 자아존중감 변화율 .145** .145**

→ 학업열의 초기값 .049
-.379**

(-.413, -.291)
-.330**

→ 학업열의 변화율 -.147* .219**

(.035, .093) 
.072

강요적 양육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522** -.522**

→ 학업열의 변화율 .102
-.390**

(-.413,  -.211)
-.287**

자아존중감 초기값
→ 학업열의 초기값 .690** .690**

→ 학업열의 변화율 -.203** -.203**

자아존중감 변화율 → 학업열의 변화율 .746** .746**

표 8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효과분석 

** p＜.01
*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값

**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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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중1패널의 1차년도(중1)에서 4차년도(고1)의 

4개년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간 추이에 따른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학업열의의 변화궤적을 살펴보고,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강요적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열의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

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변화궤적이 추정되었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시간 추이에 따른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 모두 감소함을 보여준 연구(조예진, 주혜원, 

현명호, 2015)와 일관된다. 또한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

도(김영숙, 조한익, 2017), 비일관적 양육태도(김선미 외, 2024) 및 학대(안혜진, 2016)가 

감소함을 보고한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학년이 올라

갈수록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선미 외(2023)의 연구와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여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이 지각하

는 강요적 양육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또래 

및 친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가 증가하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욕구가 강해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욕구 또한 증가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기는 

혼란, 갈등, 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화를 겪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신뢰롭게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주변의 유혹과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일탈 및 적응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존중해주는 한편,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관여와 관심을 갖고 훈육에 있어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는 변화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는 청소

년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감소함을 확증한 연구(장성민, 2023)와 일관된 결과이

며, 학년이 낮을 때보다 학년이 높을 때 자아존중감이 감소 되었다는 연구(이서연, 2022)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아동기에 자아존중감이 높았다가 초기 청소년기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다시 후기 청소년기로 가면서 자아존중감이 점차 상승한다고 보고한 연구

(Robins & Trzesniewski, 2005)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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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다는 연구(서원석 외, 2022; 유창민, 2017) 와는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상반된 결과는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 및 사고능력의 발달

과 대인관계의 확대, 그리고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역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정병삼, 2010)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관계로부터 받는 관심과 지지를 

통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데(박선희, 2014),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관계인 친구, 교사의 영향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더불어, 

청소년기 학생들은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작은 실패 경험에도 좌절감을 크게 

인식하여 자신을 가치롭게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다는 패배감을 느낄 수 

있다(김희수, 2006).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 상 중학교에 비해 학업수준과 

학업분량에 대한 압박이 더욱 증대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감소 될 수 있다. 이는 

학년 또는 학교급의 전환시점에 사회적 관계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청소년들이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업성취 저하와 같은 실패나 좌절 경험에도 자신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따뜻한 피드백과 인정을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낙관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적 개입

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의 부정정서에 관심을 갖고 이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심리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감소하는 변화궤적을 보여주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학생의 학업열의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준 연구(이자영, 2013)

를 지지해준다. 또한 청소년의 학업열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장성민, 2023)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양과 난이도 

또한 증가되면서 학업성취에 대한 긍정적 변화와 기대는 낮아지고 학업 의욕은 저하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학업열의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이고 능동적

으로 학습하려는 의지(Schaufeli et al., 2002)임을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스스로 학업에 의미를 두지 못하며 학업과 관련된 즐거움이나 기쁨 등의 

정서도 줄어듦을 의미한다. 더욱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열의 감소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점차 이후의 학업수행에도 심각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

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이 급격히 늘어난 학업양과 높아지는 학습의 난이도로 인해 학업

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학업 중단 및 부적응과 일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몰입과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환경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온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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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학업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

히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을 이해하여 스스로 적절한 학업목표

와 학습전략을 설정하여 학업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사와 상담자들이 정서적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

으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연구

(이서연, 2022), 부모의 과잉간섭(전란영, 김희화, 2016)과 강요적 양육태도(김선미 외, 2023)

가 자아존중감과의 부적 상관을 보여준 연구를 지지한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

하면 자녀는 자신이 영향력 없고 무능한 존재라고 느껴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김아란 외(2020)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대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부모의 지나친 통제와 강요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계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이러한 영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

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매우 이른 시기

인 영유아기부터 장기간 지속 되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모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의 양육 부담 및 스트레

스, 그리고 갈등 관계를 자녀 아동기에 조기 개입하여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예방적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학교 1학년 시점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열의가 높고 이후 학업열의

가 더디게 감소하며,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는 동안 자아존중감의 감소 정도가 작을수록 학업

열의의 감소를 둔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학업에 임하여 자신의 잠재적인 학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신민정, 박경진, 2022)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의 정적 상관을 입증한 연구(남지영, 정혜

원, 2021; 임효진, 2021)와 일관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적 학습동기(김성수, 

김지언, 김미옥, 2018)가 높고 학업무기력은 낮아지며(황흠, 신태섭, 2021; De Raedt, 

Schacht, franck & De Houwer, 2006), 학업열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박경희, 

윤미선, 2021)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년 또는 학교급이 전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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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업부담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이 개인의 사회적 행동 선택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는 

이러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학교 및 학업수행과 관련된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증진을 통해 학업열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강요적 양육태도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매개로 학업열의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강요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학업열

의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열의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이미라, 전향신, 2020; 임효진, 이

소라, 2020)와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무기력과 

학업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시혜, 하문선, 2021)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Ruiz, Roosa & Gonzales(2002)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아 부정적 정서 및 학교 부적응, 그리고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강요적 양육을 경험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

으로 지각하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지 못해 학업열의가 낮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높은 학업열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와 인정을 통해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강요적 양육태도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학업열의 변화율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시점에 강요적 양육태도를 더 높게 지각한 청소년

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업열의의 감소를 촉진하여 학업열의의 감소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중학생의 학업열의 관계

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정문경(2022)의 연구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김현주, 

홍상황, 2015), 청소년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송홍정, 강태석, 2020)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

다. 이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학업열의

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전 시점의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 인식이 이후 

시점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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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 중학교 시기에 긍정적

인 자기개념을 통해 형성되는 자아존중감은 초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중기와 

후기까지 여러 영역에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해주

고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 현장에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에게 장기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부모상담이나 부모교

육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지향해야 할 부모의 양육태도와 경계해야 할 양육태도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 차이를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각각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구조적 

관계가 탐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별 차이를 다루지 못하

였는데, 성별에 따라 학업열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조주연, 김명소, 2013)를 고려했

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중집단분석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아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을 자아존

중감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기 후기에는 부모의 영향력이 다소 높고 

다른 발달적 특성을 보일 수 있어 대상을 달리하여 강요적 양육태도와 학업열의 간의 종단적 

관계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이질적인 결과를 보이는지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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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s of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modelling

Park, Jongshil *･ Jeong, Hyesuk** ･ Kim, Sunmi ***･Jung, Kyungrim****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nd academic engage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ademic problems of adolescents with high 

academic burden and stress, and to present implications as basic data for improving 

adolescents’ academic engagement. To this end,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verified using four-year longitudinal data from the 1st year(1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4th year(1st year of high school)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self-esteem, and academic engagement showed a development trajectory that decreased 

linearly over time, and each showed significant individual differences. Second, the higher 

the perceived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at the time of the 1st year of middle school, 

the lower the self-esteem, which indirectly decreased academic engagement, confirming 

the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cross-sectional relationship. Third, the lower the 

perception of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slower the decrease in self-esteem, which in turn slowed the rate 

of decrease in academic engagement, verifying the complete mediation effect in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parents’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can lower adolescents’ self-esteem and further reduce academic 

engagement, and confirm that self-esteem is a very important factor that has a continuous 

and chronic effect on various areas not only in early adolescence but also in middle and 

late adolesce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ear and specific practical measures 

to improve adolescents’ academic engagement and increase self-esteem are presented in 

schools, counseling sites, and parent education sites,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for follow-up research.

Key Words: coercive parenting attitudes, self-esteem, academic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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